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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서 소외계층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의 인공지

능 교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를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을 비교하여, 소외계

층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소외계층 662명과 일반 학생 1,482명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소외계층은 일반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프로그램이 언어나 피지컬 

컴퓨팅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인공지능 직·간접적 경험의 비율은 일반 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 경험 비율은 일반 학생이 약 20%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인공지능 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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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공교육에서 인공

지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2020)의 “정보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과 교육 기반 조성,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1]. 또한, 교육부(2021)가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발표한 문서를 참고하면, 교육과정 혁신을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이처럼 인공지능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교육이나 문화

에 멀어진 집단인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을 소외계층이라고 부르며,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 학생보다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3].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육 격차가 심해지

고 있는데, 소외계층은 이러한 문제에 일반 학생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 강화되므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하여 소외계층의 인공지능 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의 인공지능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II. Methods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2020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인공지능 직·간접 경험, 인공지능 교육 

경험, 인공지능 관련 제품 보유 여부 및 사용 빈도, 프로그래밍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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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피지컬 컴퓨팅 경험을 포함하였다. 설문에는 소외계층 662명과 

일반 학생 1,482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분류하

지 않았고, 초, 중, 고등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III. Results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외계층(69%)이 높았으며, 일반 학생은 ‘보통이다(44%)’가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 관련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간접 경험은 소외계층

(94%)과 일반 학생(92%)이 모두 많았다. 또한, 직접 경험도 소외계층

(82%)과 일반 학생(76%)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인공지

능 교육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일반 학생(55%)이 소외계층(33%)보

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공지능 관련 제품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과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피지컬 컴퓨팅 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살펴보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외계층(8%)

과 일반 학생(8%)이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반 학생(53%)이 소외계층(43%)보다 높았다. 블록과 텍스트

를 모두 경험한 학생은 소외계층(27%)이 일반 학생(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지컬 컴퓨팅 교육 경험 여부는 소외계층(85%)이 일반 학생(70%)

보다 높았다.

I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외계층은 일반 학생과 비교하였

을 때, SW교육 관련 요인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 관련 

경험 등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 경험은 일반 학생이 더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소외계층 학생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으므로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과 일반학생을 비교하였지만, 학교급이나 

성별, 나이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분석하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나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같은 

소양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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